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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업 정보 (2018. 6)

EU, 7월 관세 재조정으로 미국 관세에 대응

 EU 집행위원회, 미국산 물품 추가 관세 부과 결정

 m 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에 발표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미국산 제품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m 6월 6일, EU 집행위원단(College of Commissioners)은 미국의 일부 제품들에 추가 

관세 부과 결정을 지지했으며, 이는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은 이후 7월에 시작될 예정임. 

- 이 조치는 무역 제한으로부터 유럽연합이 즐겼던 미국의 이전 면제조치에서 유

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각각에 15%, 10%의 수입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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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꾼 미국의 추가 관세에 따르는 것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3월에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

세를 부과했지만 일시적으로 EU와 NAFTA 파트너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6월 1

일까지 관세를 면제함. 

- 해당 결정을 계기로 EU 무역담당 집행위원 Cecilia Malmström은 이 결정이 

유럽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에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결

정에 걸맞은 대책으로써 EU의 대응은 국제 무역법과 완전히 일치하며, 미국이 

EU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한 것에 대해 유

감이라고 언급함. 

 농산물, 제조 및 원자재 

 m EU의 대책은 이전에 WTO에 통보한 제품목록에 상응함. 

- 목록은 원자재(raw materials)와 공산품(manufactured goods)뿐만 아니라 농

산물을 포함하며, 농식품으로는 쌀, 크랜베리, 위스키, 옥수수, 강낭콩, 오렌지 

주스, 땅콩버터, 담배가 있음. 

 m WTO 규정은 미국의 조치로 인해 EU 수출품목이 받은 영향은 2017년 기준 64억 

유로(2017년)로 해당 손해와 동등한 관세 재조정을 허용함. 

 m EU 집행위원회는 당분간 최대 28억 유로 상당하는 미국 제품에 대해 EU의 권리를 

즉각 행사할 것이라고 통보함. 

 m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직후나 3년 이내에 

남은 손해액인 36억 유로 상당의 관세 재조정이 이루어질 것임. 

- EU의 대응책 시행은 WTO에서(6월1일) 미국에 대한 법적 절차 개시와 미국 시

장의 철강 전환으로 인한 유럽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실행가

능성으로 구성된 EU집행위원회의 세 가지 전략의 일부임. 

- 3월 26일, EU 집행위원회는 또한 해당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보호 

조치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9개월이 소요됨. 즉각적인 행동의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해당 결정을 여름까지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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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알루미늄과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는 해당부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준비가 필요한 

금속 수입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마련함.

- EU는 미국이 국내 산업을 수입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린 의도적인 결정

이 WTO 규정에 반하는 것이며, 해당 결정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써 WTO와의 ‘협의 요청’을 정당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신흥시장인 중국의 과잉 생산과 같은 무역 문제를 다루

기 위해 미국과 계속 교섭하고 있음.

- 사실 EU는 미국, 일본과 함께 무역의 왜곡된 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문서에 서

명함으로써 산업 보조금 및 국영 기업 관련 새로운 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킴.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6639/EU-Comm

ission-responds-to-US-tariffs-by-imposing-rebalancing-duties-from-July) 

검색일: 2018.06.10.

EU, 공동 식량 정책 필요성 논의

 m 연구재단은 EU 환경 지속가능성과 건강한 영양에 관한 EU의 단점을 강조하는 식품 

지속가능성 지수(Food Sustainability Index, FSI)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식품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을 논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m 6월 6일 브뤼쉘에서 개최된 식품 및 영양에 관한 국제 포럼에서 바릴라 식품영양센터

(Barilla Center for Food and Nutrition, BCFN) 센터장 Barbara Buchner는 유럽 

농식품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핵심 권고사항을 설명하였음. 

- Barbara Buchner는 EU가 농업 정책에서 진화론적인 접근을 확대하고 진정한 

공동식량정책(Common Food Policy)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하며, 

최우선 과제는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영양가 있고 저렴하고 건강한 식품

을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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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BCFN은 EU가 농촌개발 대책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고, 현재의 ‘위기 중

심적인(crisis-focused)’ 접근법 대신 ‘지속가능한 이주(sustainable migration)’ 

접근법으로 나아가기 위해 식품 관련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언급함. 또한 지속적

인 공동농업정책 개혁 논의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음. 

 m Wageningen대학 총장 Louise Fresco가 제안한 과거 제안에 따라 BCFN은 식품 

및 농업 부문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식품영양 관련 정부 부처 간 

패널을 만들 것을 요청하였음. 

- Barbara Buchner는 BCFN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차원에서 가장 긴급한 식

품 문제를 전체론적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며, 이는 해당 기관의 전체적인 목

표이기도 하다고 언급함. 

 m BCFN은 전반적인 비전을 향한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구체적

인 행동 방침을 추진하고 있음.

- 식품, 농촌개발, 이주에 관한 연구조사와 분석을 통해 ‘현명한 정책 수립’ 지원

- EU 시민들과 특히 젊은 농민들을 위한 지식 기반의 교육 장려

- 사람들과 지구의 건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차원에서의 식품생산 및 소비 방법에 

대한 지식 공유 장려 

 세계 최고 수준의 EU 음식물 쓰레기 정책 

 m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공공정책 담당 글로벌 이사인 Leo 

Abbruzese는 EIU와 BCFN이 공동으로 만든 식품 지속가능성 지수(Food Sustainability 

Index, FSI) 개발 및 연구 결과를 설명함. 

- FSI는 음식물 쓰레기, 지속 가능한 농업, 영양 문제 등 3가지 주요 측면에서 34

개국의 식품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측정을 목표로 함. 

- 이 지수는 1인당 연간 음식물 쓰레기양, 농업용수 인출(agricultural water 

withdrawals), 사람들의 식단 구성과 같은 사회, 환경, 경제 측면을 다루는 35

개의 지표와 55개 이상의 하위 지표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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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측정 결과에 따르면 Abbruzese는 EU가 음식물 쓰레기, 유기 농업 및 도시 농업, 동물 

복지 규정, 농민들을 위한 노동 환경, 식단 패턴에 대한 정책 대응, 영양 교육에 관한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함. 

- 또한 Abbruzese는 이러한 부문에서 EU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책을 가지고 있

는데, 슈퍼마켓이 낭비되는 식품을 배포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도입한 프랑스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 있어 가장 최고의 국가이며, 헝가리와 포르트갈은 

식단 패턴과 관련된 정책을 가장 잘 시행하는 국가라고 설명하였음.

 다양성, 환경 보호, 건강한 영양의 부족 

 m 반면, 농업의 다양성(여성 및 청년), 농민의 나이, 농업 연구에 대한 공공 지출, 설탕 

및 소금, 육류의 높은 소비 수준 등 환경적인 결과 측면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당한 

정도의 ‘식품시스템 갭(gaps)’이 여전히 존재함. 

- Abbruzese는 이에 대해 EU 농업에는 다양성이 없고, 여성은 1% 미만이며, 이

들의 평균 나이는 57세라고 언급하였음. 

- FSI의 목적은 이해 관계자들이 지속 가능성 문제를 이해하고 식품시스템을 개선

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음을 명백히 하였음. 

 m 또한 이 지수는 이해관계자들이 UN의 2030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30 SDGs) 중 특히 굶주림 제로(Zero Hunger)(SDG 2), 

깨끗한 물과 위생(Clean water and Sanitation)(SDG 6), 책임 있는 소비 및 생산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SDG 12), 지상의 생명(Life on 

Land)(SDG 15)에 대한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정책 활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줌.

- 현재 연구기관들은 유럽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식품 체계에 대한 보다 전체론적

인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 FSI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6636/EU-needs-commo

n-food-policy-to-preserve-environment-improve-nutrition-conference-hears)

검색일: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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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농업 연구

 EU 연구프로젝트: 로봇과 드론을 활용한 농업

 m EU 연구 프로젝트는 농업에 로봇과 드론을 이용하면 제초제와 같은 농약을 보다 정교하

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m 과학자들은 로봇과 드론을 결합하여 작물을 모니터링하며, 보다 정확하게 잡초를 제거

하고 제초제를 살포하는 자동화 정밀농업시스템(autonomous precision farming 

system)을 개발하였음.

- 연구 프로젝트 개발자들에 의하면 이 접근법은 농부들의 화학제품 사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작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유럽 소비자들은 농부들이 농업 생태학적인(agro-ecological) 접근법을 채택하

고, 화학제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생물다양성과 자연의 보존을 강화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음. 

- 프로젝트 연구원들은 이와 같은 어려운 도전 과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은 EU 

기금 ‘Flourish’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정밀농업(precision farming) 접근법

에 의해 제시될 수 있다고 언급함. 

 m 혁신적인 농업 기술은 식물 건강의 핵심지표를 평가하며,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 감염된 

식물이나 특정 부분만을 목표로 한 치료를 적용함. 

-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제초제(herbicides)가 농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학

제품이라는 전제하에 정밀농업시스템 개발자들은 혁신적인 농업 기술 접근법이 

화학물질 사용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보다 건강한 작물을 재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

-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Roland Siegwart교수와 Inkyou Sa박사연구원은 언론 발

표를 통해 기존 관행과 비교하여 볼 때, 정밀농업 기술은 보다 환경 친화적이며, 

보다 많은 경제적 이점을 가져온다고 언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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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들은 로봇과 드론은 선택적 살포를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확량을 

늘리고 수작업 노동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부들의 기타 농약이

나 비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음. 

 관찰하는 드론, 실행하는 로봇 

 m 새롭게 개발된 로봇 시스템은 다목적용의 ‘무인 지상 차량(Unmanned Ground 

Vehicle, UGV)’과 함께 드론으로 널리 알려진 작은 크기의 자율적인 ‘무인 항공기

(Unmanned Aerial Vehicle, UAV)’의 모니터링 능력을 결합함. 

- Siegwart 교수는 카메라, 다양한 센서, GPS, 통계 소프트웨어를 갖춘 무인 항공

기(UAV)는 작물의 크기(height), 캐노피 덮개, 엽록소 수준 등과 같은 특성들을 

스캔하고, 식물의 표현형(phenotyping)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함.

- 가장 중요한 것은 무인 한공기가 작물과 잡초를 구별할 수 있으며 고급 알고리즘

은 비행경로를 최적화 할 수 있다는 것임. 무인 항공기(UAV)가 위의 작업을 수

행하면 주의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로봇에게 알려줌. 

- 무인 항공기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로 무인 지상 차량(UGV) 프로토타입인 

Bonirob은 자율적으로 해당 지역을 탐색하고 기계적으로 잡초를 제거하거나 식

물보호제품을 분사하는 등 특정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이미지 인식 능력은 로봇이 기상 조건이나 작물의 성장 등으로 인해 시각적 외관

이 크게 변할 때에도 작물과 잡초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Bonirob의 

작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m ‘Flourish’프로젝트에 기여한 자들은 현재 농부들과 함께 시스템 평가 및 최적화 업무

를 수행하며,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농부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연구원들 또한 해당 시스템이 시장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이용 가능

한 제품과의 상호 운용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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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제거를 위한 로봇 연합

 m 2018년 3월 13일, EU는 농식품부문 및 기타 산업부문을 위한 로봇 기술 발명을 위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800만 유로를 투자한 로봇연합(Robot Union) 프로그램을 

시작함.

- Horrizon2020 프로그램은 제조업, 농식품, 건강 및 인프라부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개발 중인 40개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임. 

- 특히, 이 프로그램은 현재 이러한 기술 개발 및 시장 활용성을 저해하는 두 가지 

주요 장벽인 높은 비용(setup costs)과 잠재적 이익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m 농업부문과 농업 정책 입안자들을 대상으로 한 로봇 및 기타 기술의 사용 및 이점은 

5월29일에서 6월1일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되는 OECD 워크숍에서 주요 논의 주

제가 될 것임.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6547/EU-research-project

-shows-robots-and-drones-could-help-farmers-reduce-environmental-impact) 

검색일: 2018.06.03.

일본, 농업부문 외국인 실습생 수용 환경 정비

 m 일본 농수산성은 지난 5월 농업부문의 외국인 기능실습생 수용에 따른 농업 관련 단체

와 공동으로 ‘농업기능실습사업협의회’를 설립함. 

- 일본 농수산성은 외국인 실습생과 관련하여 잇따른 실종문제, 외국인 실습생을 

수용한 농가의 임금채불 등의 부정행위 등의 해결방안과 외국인 실습생의 장기 

정착 및 농가의 안정된 외국인 실습생 수용 방안을 논의함. 

- 농협이 외국인 실습생을 수용하는 ‘농협방식’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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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농업기능실습사업협의회’는 외국인 실습생의 임금체불 문제 등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외국인 실습생 보호를 목적으로 2017년 11월에 실시한 ‘기능실습

법’에 기초함. 

 m 일본 농수산성은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 전중), 전국농업회의소, 일본농업법인협

회를 구성원으로 하며, 법무성 및 후생노동성, 외국인 기능실습 기구도 관찰자로 참여시

킬 계획임. 또한 매년 6월 경 협의회를 개최할 방침임.

-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7년 실습생의 실종자수는 전년대비 1.4배인 7,089명

으로 가장 높았음. 

- 또한 외국인 실습생을 수용하는 농가측의 임금체불 등의 부정행위도 200건 이상 

신고되었음.

 m 농업기능실습사업협의회는 외국인실습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공유하며, JA 등 

협의회 구성단체를 통해 농가들의 외국인 실습생 고용 및 운영을 관리·감독할 계획임. 

- 또한 외국인 실습생 관련 법안을 통해 외국인 실습생 보호차원에서 우수생으로 

인정된 경우 실습기간을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요구하고, 외국인 실

습생 고용 농가와 농가 관리·감독 단체를 늘리도록 할 계획임.

 m 농업기능실습사업협의회에서는 농협이 주도적으로 외국인 실습생을 수용하는 ‘농협방

식 지침’을 결정함. JA 및 JA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현이나 JA중앙회 역할과 활동사항 

등을 정리하며, 농업기능실습사업협의회의 자리매김을 위해 노력함.

※ 자료: 일본농업신문

(https://www.agrinews.co.jp/p44278.html?page=2) 검색일: 2018.06.10.

일본 산림종합연구소, 진드기 감염 대책

 m 일본 산림종합연구소는 6월 5일,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진드기를 포식하는 천적 생물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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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드기의 천적은 야생쥐와 함께 공생하는 오오야도리카니무시(Megachernes 

Ryugadensis)임. 

- 이 천적 생물이 산간지역의 농지와 과수원 주변에 있을 경우 진드기의 감염피해

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며 천적 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사함.

 m 진드기의 천적은 카니무시(Pseudoscorpiones)의 일종으로 전갈과 같이 큰 집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임. 크기는 약 5mm이며 쥐처럼 작은 동물의 둥지에 살면서  

동물의 털 등에 붙어 이동함.

 m 일본 산림종합연구소는 산에서 서식하는 쥐의 둥지에서 진드기 천적을 30마리 이상 

채취하여 생태를 조사함. 

- 이들은 코나다니(진응애과, Acaridae)를 즐겨먹으며, 진드기의 1mm크기의 유

충과, 4mm성충을 먹는 것으로 나타남. 포식률은 유충이 100%이며 성충은 약 

80%임. 

 m 일본 산림종합연구소는 농약이나 살충제 등으로 진드기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진드기 

천적을 활용한 감염예방 대책이 생물다양성 보존 및 환경보호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설명함. 

- 이에 진드기 천적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 등 야외 생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자료: 일본농업신문(https://www.agrinews.co.jp/p44280.html)검색일: 2018.06.08.

자료작성 : 홍예선 연구원


